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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의 역문화 충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효  정1)        박  원  주†

본 연구는 만 18세 이전 해외 체류 경험이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후 귀국

한 성인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dult Cross-Cultural Kids, ACCKs)로 정의하며, 해외 38개국 

출신 ACCKs 14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4.3의 Model 1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모든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는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

개하였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는 하위요인 중 친구 지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상호문화 역량은 역문화 충격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역문화 충격 상황에서 상호문화 역량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기능을 조

정하는 핵심 자원임을 보여주며, 특히 친구 지지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상호문화 역량,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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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K-컬처의 세계적 부상으로 한국 사

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문화적 중심지

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서 성장한 후 한국으로 귀환하는 이들의 흐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4)에 

따르면 2023년 재외동포(F-4) 입국자 수는 

57,03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28,587명) 대비 

약 2배 급증하였다.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

년기에 타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하고 

성인기를 맞이한 비율이 상당하며, 글로벌 감

수성과 언어 능력을 갖춘 국가적 인적 자산으

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에 

장기간 타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성인기에 본국

으로 귀국한 개인들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

들(Adult Cross-Cultural Kids, 이하 ACCKs)’이라 

하며(Gullahorn & Gullahorn, 1963; Storti, 2001),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아동․청소년기에 

최소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며 문화적 사회

화를 경험한 후 성인기에 귀국한 성인기 교차

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한국인으로 인식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질적 가치관과 정체성

을 지닌 ‘숨겨진 이민자(hidden immigrant)’로서, 

귀국 후 문화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이라는 

심리사회적 역설에 직면한다(임선민, 연규진, 

2020).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모국 재

적응 과정에서 겪는 핵심적인 스트레스는 예

기치 못한 ‘역문화 충격(reverse culture shock)’이

다. 이는 익숙하다고 여겼던 사회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모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심리적 안

녕감을 심각하게 저해한다(Gaw, 2000). 이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핵심 자원

으로 주목받아 왔으나(Cobb, 1976), 기존 연구

들은 주로 가족 지지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친구 지지는 독립적 사회망 재형성의 토대이

자 귀국 직후 단절된 기존 지지망을 대체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Neto & Neto,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매개적 역할을 구분하여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적응 양상의 개인차를 설명

하기 위해 개인 내적 역량인 ‘상호문화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심

리사회적 능력인 상호문화 역량은 역문화 충

격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조절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Leung et al., 2014).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가족 지

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및 총점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경로가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PROCESS Macro 모

형 15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적응 과정을 구조

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실증적 상

담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개념 및 

귀국 후 심리사회적 적응 특성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타문화권에서 장기간 생활한 

후 성인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한 개인들을 

지칭한다(Gullahorn & Gullahorn, 1963; St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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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는 부모의 직업적 사유로 외국에서 

성장한 제3문화 아이들(TCKs)을 포함하여, 선

교사 자녀(MKs), 외교관․군무원 자녀, 조기유

학생 등 성장기 중 하나 이상의 문화권에 지

속적으로 노출된 모든 하위 유형을 포괄하는 

교차문화 아이들(CCKs) 개념에서 확장된 것이

다(Pollock & Van Reken, 2009; Cottrell, 2011; 이

수경, 2021). 교차문화 아이들(CCKs)은 제3문화 

아이들(TCKs) 개념의 범주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확장 개념으로, 특정한 이동 배

경이나 부모의 직업에 제한되지 않고 발달 과

정에서 두 개 이상의 문화와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경험한 개인을 포괄한다(Van Reken & 

Bethel, 2005; 이수경, 2021). 특히 Van Reken은 

TCK를 CCK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는 보다 포

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이수경(2021)은 

이를 국내 연구 맥락에서 정리․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흐름에 근거하

여 해당 개념을 성인기에 확장한 용어로 성인

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사용하였다. 최

근에는 교차문화 개인(Cross-Cultural Individuals, 

CCI)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나(Nam et al., 2018), 교차문화 경험은 발

달기 형성 과정에서 그 특성이 보다 명확하

게 드러난다는 점에서(이수경, 2021), 발달기 

경험을 전제로 하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 개념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은 

다문화적 배경을 통해 높은 문화 감수성과 언

어 유창성, 심리적 유연성 및 문제 해결 능력

을 갖춘 잠재적 인적 자본(career capital)으로 

평가받으며(Caselius & Suutari, 2023; Evans & 

Bardhan, 2023; 김혜정, 2021), 단일문화권 성장 

집단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애착과 민족 정

체성을 형성하는 독특한 심리적 적응 양상을 

보인다(Doherty et al., 2023).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귀국 이후 

본국 사회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형적으로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나 내면적으로는 타문화에

서 형성된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외적 동질성과 내적 이질성 간의 괴리

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결여를 경험

하기 때문이다(Pollock & Van Reken, 2009; 신하

은, 2022). 이러한 특성은 이들을 ‘숨겨진 이민

자(hidden immigrants)’로 규정하게 하며,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높은 집단주의 성향과 일관

된 문화적 기대는 이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

립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

다(Martin,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의 문화적 무소속감(cultural homelessness)

은 심리적 안녕감 저하와 직결되며, 이 과정

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나 회복탄력성과 같은 

내부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이 확인되

었다(Tarique & Weisbord, 2013; 이수경, 2017; 

장예은 등, 2019). 결국 성인기 교차문화 아

이들(ACCKs)은 단순한 귀국자가 아니라 새로

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관계망을 능동적으로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재문화적응자(re-acculturator)’로서의 특수성을 

지닌다(LaBass, 2015; Szkudlarek, 2010).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들이 지각하는 외부적 지지 체계와 개인적 

역량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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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화 충격이 사회적 지지 인식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문화 충격은 외국 체류 후 본국으로 귀

환한 개인이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반응으로(Gaw, 

2000; Szkudlarek, 2010), 단순한 환경 변화를 넘

어 형성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재조정해야 하

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의미한다(Storti, 2001).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역문화충격’ 

또는 ‘재문화충격’이라는 용어로 병행하여 사

용해 왔으며(이승민, 양은주, 2015; 이노미, 

2017), 이는 번역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념

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점

에서 ‘역문화충격’은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사회문화적 어려움을 설명

하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eiter와 Waddell(1989)

의 Reentry Shock Scale 역시 동일한 개념적 맥

락에서 개발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와의 개념적 및 측정적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 ‘역문화 충격’으로 일관되게 기술하

였다. Gullahorn과 Gullahorn(1963)은 이를 W-커

브 모델(W-curve model)로 설명하며, 해외 체류 

중의 적응 과정과 귀국 후의 재적응 과정이 

연속적인 심리적 굴곡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귀국자들은 익숙한 사회로의 수월한 복귀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된 자신과 사회 사

이의 괴리를 인식하며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Jin, 2021). 특히 성인기 교차문

화 아이들(ACCKs)은 외형적 동질성에 대한 사

회적 기대와 내면화된 문화적 가치 사이의 간

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정체성 혼란과 소

속감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Pollock & 

Van Reken, 2009; Sussman, 2000; Huff, 2001).

이러한 역문화 충격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문화 충격 수준이 높을

수록 주변인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증대되고 

지지체계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지

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이승민, 양은주, 2015; Fanari et al., 2021). 

특히 귀국 디아스포라 및 유학생 집단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은 심각한 역문화 충격이 사회

적 단절감과 소외감을 증폭시키며,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지각된 지지를 실질적으로 약화

시킴을 실증하였다(Jin, 2021; Proyrungroj, 2023).

또한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에도 직

접적인 위협이 된다. 귀국 이후의 정서적 불

안정과 자기효능감 저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약화시켜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Gaw, 2000; Szkudlarek, 2010). 기

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고

립감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며(Storti, 2001; 

Huff, 2001),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와 맞

물려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다(Fanari et al., 2021). 종합하면, 역문화 충격

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재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인식을 저해하고 심리

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결정적 변수로 기능하

므로, 이들 간의 구조적 경로를 면밀히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하위요인별 매

개적 역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망으로부터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Cobb, 1976; 

Lakey & Cohen, 2000), 객관적 지원의 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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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다(Sarason et al., 1983; Cohen & 

Wills, 1985). Zimet 등(1988)은 이를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 지지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한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 모델(MSPSS)을 제

시하였으며, 이는 지지 제공자의 관계적 특성

에 따라 심리적 기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임채영, 2023; 정재희, 2022).

전통적으로 가족 지지는 심리적 안정의 정

서적 기반이 되지만(Sarason et al., 1991), 성인

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는 해외 체류

와 귀국 과정에서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 

및 문화적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항상 긍정

적인 자원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Fanari et al., 2021; 신하은, 2022). 반면, 친구 

지지는 성인기에 독립적 사회망 재형성과 소

속감 획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

이다(Doherty et al., 2023). 특히 귀국 직후 기

존 관계가 단절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에게 친구 지지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

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

는 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Jacobsson, 2023; 

김채은 등, 2025).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또한 

삶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나, 귀국 초기 단

계에서는 안정적인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즉각적인 지지 체계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Fanari et al., 2021; Hofhuis et al., 

2019).

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하

위요인들은 삶의 만족도나 정신건강 지표에 

각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Bi et al., 2021; 

Petersen et al., 2023), 이를 단일 지표로 통합할 

경우 특정 관계 유형의 고유한 효과가 희석

될 위험이 있다(최정은, 2015; 홍구표, 전혜성, 

2017). 특히 귀국 유학생 및 대학생 집단에서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

측하는 핵심 변수로 보고된 점은(김혜정 등, 

2015; 이승민, 양은주, 2015),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재문화적응 과정에서 친구 

지지의 매개적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을 뒷받

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총점과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역문

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하위요

인 간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과 ACCKs에서의 의미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아실현과 심리적 기능

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yff, 

1989). 이는 단순히 부정적 정서가 결여된 상

태를 넘어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심리적으

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Ryff 

(1989)는 이를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

장, 삶의 목적, 긍정적 인간관계, 자기수용의 6

개 차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높은 안녕감은 정

신병리적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대인관계의 

질과 직업적 성취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Abe, 2018; Kim & Park, 2023). 특히 문화

적 이동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녕감

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탄

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LaBass, 

2015; Martin, 2017).

타문화권에서 성장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더욱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귀국 후 익숙함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현실 간

의 복합적인 괴리에 직면하며,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상실이라는 위기 요인을 마주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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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Pollock & Van Reken, 2009; Tarique & 

Weisbord,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TCK 출신 

성인의 안녕감은 사회적 지지 및 정체성 통합

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안녕감이 낮을 경우 

보유한 인적 자본(career capital)이 충분히 발현

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Caselius & Suutari, 2023; 

Doherty et al., 2023).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개

인의 배경적 자원과 실제 삶의 기능성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 매개 자원임을 시사한다.

특히 역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심

리적 안녕감은 재적응의 성패를 가늠하는 지

표이자,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내적 보호막이 된다(Storti, 2001; Szkudlarek, 

2010). 외형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이

질감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안녕감의 저하

는 장기적인 사회적 소외와 정체성 위기로 

이어져 귀국 이후의 전반적인 적응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nari et al., 2021; 

Jacobsson,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기 교차

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면

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핵

심 결과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심리적․사회적 자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상호문화 역량의 개념과 조절 기능

상호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

닌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각 맥

락에 적합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yram, 2014; 

Huber, 2012).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타인의 관점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태도, 인지

적 유연성,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자기조절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

으로 이해된다(Bennett & Bennett, 2004; Leung 

et al., 2014; Arasaratnam, 2016). 특히 Arasaratnam 

(2016)은 공감과 개방성, 모호성 수용 등을 핵

심 요소로 제시하며, 이러한 심리적 자산이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적 자원으로 기능

함을 역설하였다.

상호문화 역량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경

험과 성찰을 통해 발달하는 동적인 능력으로 

규정된다(Byram et al., 2014; UNESCO, 2013). 

Deardorff(2006)는 이를 자기 성찰과 타문화 수

용성을 포함하는 고차원적 심리 기능으로 설

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병준 등(2017)이 갈

등관리, 존중, 의사소통, 성찰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그 실증적 

측정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노미(2017)는 이러

한 역량이 귀국자의 심리적 거리감과 정체성 

혼란을 완충하고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한 후 

본국으로 귀환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의 맥락에서 특히 유효하다. 외형적 기

대와 내면적 가치관의 괴리로 소외를 경험하

기 쉬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상호문화 역량은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하도

록 돕는 결정적 심리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Pollock & Van Reken, 2009; Evans & Bardhan, 

2023). 나아가 상호문화 역량은 외부 스트레스

와 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 

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어 왔다(Torres 

& Rollock, 2004). 고지원(2020) 역시 상호문화 

역량이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조절 요인임을 입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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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찰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이 겪는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

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나, 그 영향력은 지

각된 사회적 지지 및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인 심리

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문화 역량은 이러한 

지지 체계의 효과를 조절함으로써 역문화 충

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달리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역문화 충

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

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와 상호문화 역량의 조

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역문화 충격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

이들(ACCKs)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및 총점)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를 상호문화 역량이 조절할 것이

다. 즉, 상호문화 역량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

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역문화 충격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조절된 

매개효과).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단기 체류가 아닌 문화적 사

회화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해외 거주 경험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

관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만 

18세 이전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 

연수나 관광 등 일시적인 해외 경험만을 가진 

경우와 성인 이후 처음 해외 체류를 경험한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각국 대

사관, 외국인 학교 동문회 등 공식 기관과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을 배포하였다. 대

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이중언어 설문지를 제공함으로써 응답

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

적,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원칙을 명시하

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성인기 교차

문화 아이들(ACCKs) 148명의 자료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

그램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기준(f² = .15, α 

= .05, 1-β = .95) 최소 요구치인 89명을 상회

하므로, 가설 검증을 위한 충분한 통계적 검

정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도구

역문화 충격 척도

역문화 충격은 Seiter와 Waddell(1989)이 개발

한 Reentry Shock Scale을 안은지(2020)가 한국어

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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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는 귀국자가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사회문화적 충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귀국 

이후의 적응 어려움, 소외감, 문화적 불일치 

경험 등을 묻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정 문화권의 사회․문화적 특수 상황

에 제한된 내용보다는, 귀국 과정에서 나타나

는 가치관의 불일치와 정체성 혼란과 같은 보

다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

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를 선택하

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

답하도록 설계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역문화 

충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안은지(2020)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는 .83, 본 연구

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사

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

적 도구로, 관계 유형에 따라 지지가 수행하

는 기능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하위요인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본 척도를 선택하

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 하위요인(각 4

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준섭과 이영

분(1999)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내적 합치도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0, 하위요인별로는 가족 지

지 .92, 친구 지지 .89, 의미 있는 타인 지지 

.90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을 김명소 

등(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심리적 안녕감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다차원적 

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반적

인 심리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46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 

외(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3,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1

에서 .87의 범위로 나타났다.

상호문화 역량 척도

상호문화 역량은 이병준 등(2017)이 개발한 

상호문화 역량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갈등관리, 존중, 의사소통, 성찰 등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지적․정

서적․행동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도

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척

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



김효정․박원주 /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의 역문화 충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 367 -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

록 설계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문화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병준 외(2017)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0 이상,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PROCESS Macro v4.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

행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배경 변인의 차이

를 검토하고자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인

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

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에 따라 이후 주요 분석

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변인 간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

다.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총점 및 세 가지 하위요인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Model 1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모든 연속변

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거쳐 투입되

었다. 마지막으로 역문화 충격이 지각된 사회

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

인하고자 Model 15를 적용하였으며, 모든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익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는 사전에 연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안

내한 후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위험 

수준이 매우 낮은 연구에 해당하는 익명 설문

조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별도 승인 

없이 수행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 14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성별은 여성 71.6%, 남성 

28.4%였으며, 평균 연령은 31.39세(SD= 7.03)

로 30대(43.2%)가 가장 많았다. 혼인 여부는 

미혼(68.2%), 학력은 대졸 이상(63.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외 출국 시 평균 연령

은 9.80세(SD= 5.25), 귀국 시 평균 연령은 

20.35세(SD= 6.48)였으며, 귀국 후 체류 기간

은 10~20년 미만(31.8%)이 가장 많았다. 참여

자들의 해외 거주 국가(표 2 참조)는 북아메리

카(34.8%), 아시아(33.3%), 유럽(21.7%), 오세아

니아(8.2%) 등 총 38개국에 걸쳐 다양하게 분

포하여 본 표본이 다양한 문화권의 경험을 지

닌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자의 

해외 체류 및 국내 복귀 후 거주 기간, 연령 

등의 범위가 넓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내 이

질성을 검토하고자, 해당 변인들을 공변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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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여 분석 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주요 변인들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대상자의 배

경 변인이 주요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왜곡을 

일으키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실질적 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는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총점 및 하위요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상호문화 역량, 심리적 

안녕감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의 

평균(M), 표준편차(SD), 그리고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성 42(28.4)

출국 사유

부모님의 직업 69(46.6)

여성 106(71.6) 부모님의 유학 10(6.8)

연령

M: 31.39

SD: 7.03

만18-19세 2(1.4) 유학 48(32.4)

20대(만) 60(40.5) 이민 18(12.2)

30대(만) 64(43.2) 기타 3(2.0)

40대(만) 이상 22(14.9)

거주기간

2-5년 38(25.7)

혼인여부

미혼 101(68.2) 6-10년 50(33.8)

기혼 44(29.7) 11-15년 35(23.6)

이혼 1(.7) 16-20년 14(9.5)

동거 2(1.4) 21-32년 11(7.4)

학력

고등학교 졸업 25(16.9)

귀국 당시 연령

M: 20.35

SD: 6.48

만5-10세 12(8.1)

대학 졸업 94(63.5) 만11-19세 57(38.5)

석사학위 27(18.2) 만20-29세 73(49.3)

박사학위 2(1.4) 만30-39세 5(3.4)

국적

대한민국 130(87.8) 만40-45세 1(.7)

복수국적 4(2.7)

귀국 후 기간

1년 미만 4(2.7)

타국적 14(9.5) 1-3년 14(9.5)

출국 당시 연령

M: 9.80

SD: 5.25

만0-5세 32(21.6) 3-5년 16(10.8)

만6-10세 44(29.7) 5-7년 20(13.5)

만11-14세 38(25.7) 7-10년 30(20.3)

만15-17세 34(23.0) 10-20년 47(31.8)

20년 이상 17(11.5)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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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 역문화 충격은 지각된 사

회적 지지 총점(r = -.4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

(r = -.23, p < .01), 친구 지지(r = -.41, p < 

.01), 의미 있는 타인 지지(r = -.34, p < .01)와

도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과도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r = -.34, p < .01). 반면, 역

문화 충격과 상호문화 역량 간의 상관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06, p > .05). 지

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49, p < 

.01),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가족 지지(r = 

.31, p < .01), 친구 지지(r = .38, p < .01), 의

미 있는 타인 지지(r = .46, p < .01) 모두 심

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호문화 역량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

(r = .22, p < .01) 및 의미 있는 타인 지지

(r = .26, p < .01), 심리적 안녕감(r = .26, p 

< .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가족 지지(r = .20, p > .05)와 친구 지

지(r = .07, p > .05)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

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

지)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각 매개변수는 독립적으로 분석

되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

1) United Arab Emirates(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약어

2) Republic of South Africa(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약어

표 2. 해외 거주 국가 복수 응답 결과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중복응답에 대한 

백분율(%)

북아메리카

(34.80%)

미국 58(23.9) 39.2

캐나다 18(7.4) 12.2

아시아

(33.30%)

중국 31(12.8) 20.9

필리핀 11(4.5) 7.4

베트남 9(3.7) 6.1

일본 7(2.9) 4.7

싱가포르 5(2.1) 3.4

태국 4(1.6) 2.7

말레이시아 3(1.2) 2.0

인도 3(1.2) 2.0

인도네시아 2(.8) 1.4

UAE1) 2(.8) 1.4

방글라데시 1(.4) .7

아프가니스탄 1(.4) .7

요르단 1(.4) .7

우즈베키스탄 1(.4) .7

캄보디아 1(.4) .7

키르기스스탄 1(.4) .7

유럽

(21.70%)

프랑스 31(12.8) 20.9

독일 7(2.9) 4.7

영국 7(2.9) 4.7

그리스 6(2.5) 4.1

네덜란드 2(.8) 1.4

벨기에 2(.8) 1.4

오스트리아 2(.8) 1.4

몰타 1(.4) .7

스위스 1(.4) .7

아일랜드 1(.4) .7

체코 1(.4) .7

폴란드 1(.4) .7

오세아니아

(8.20%)

호주 10(4.1) 6.8

뉴질랜드 6(2.5) 4.1

피지 2(.8) 1.4

남아메리카

(1.00%)

멕시코 1(.4) .7

파라과이 1(.4) .7

아프리카

(1.00%)
남아공2) 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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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계수

β t
95% 신뢰구간

B SE 하한값 상한값

역문화 충격 → 가족 지지 -.979 .342 -.230 -2.859** -1.656 -.302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161 .044 -.286 -3.681*** -.248 -.075

가족 지지 → .033 .010 .245 3.155** .012 .053

역문화 충격 → 친구 지지 -1.324 .242 -.412 -5.466*** -1.802 -.845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127 .047 -.224 -2.721** -.219 -.035

친구 지지 → .050 .014 .286 3.480** .022 .079

역문화 충격 → 의미 있는 타인 지지 -1.080 .244 -.345 -4.435*** -1.561 -.599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117 .043 -.207 -2.709** -.203 -.032

의미 있는 타인 지지 → .070 .014 .391 5.103*** .043 .098

역문화 충격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06 .057 -.407 -5.389*** -.418 -.194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096 .044 -.170 -2.183* -.183 -.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 → .318 .059 .422 5.414*** .202 .434

*p<.05, **p<.01, ***p<.001

표 4.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 회귀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역문화 충격 1 　 　 　 　 　 　

2. 지각된 사회적 지지 -.41** 1

3. 가족 지지 -.23** .80** 1

4. 친구 지지 -.41** .73** .26** 1

5. 의미 있는 타인 지지 -.34** .85** .59** .49** 1

6. 상호문화 역량 .06 .22** .20* .07 .26** 1

7. 심리적 안녕감 -.34** .49** .31** .38** .46** .26** 1

M 3.98 3.83 4.19 2.89 4.41 4.28 3.47

SD .95 .66 1.01 .76 .74 .37 .53

왜도 .015 -.944 -1.409 -.841 -1.568 -.248 -.404

첨도 -.224 .699 1.296 .195 2.673 -.054 -.450

*p<.05, **p<.01

표 3.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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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

표준화 계수(B)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본문

에서는 효과 크기 비교를 위해 표준화 계수(β)

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및 총점을 포

함한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는 하나의 통합 

회귀표로 정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 역문화 충격은 가족 지지에 부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1), 가족 지지

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β = .25, p < .01).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총효과는 β = -.34(p < .001)였으

며, 가족 지지가 포함된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β = -.29(p < .001)으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친구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역문화 충격은 친구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β = -.41, p < 

.001), 친구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29, p < .001). 친구 

지지를 포함한 모형에서 역문화 충격의 직접

효과는 β = -.22(p < .01)로 감소하여 부분 매

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의미 있는 타인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에서도, 역문화 충격은 의미 있는 

타인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β = -.21, 

p < .01), 의미 있는 타인 지지는 심리적 안녕

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39, 

p < .001). 해당 모형에서도 역문화 충격의 

직접효과는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을 매

개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 역문화 충격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고(β = -.41, p < .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42, p < .001). 총점이 포함된 모

형에서 역문화 충격의 직접효과는 β = -.17 

(p < .05)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각 매개변수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와 통

계적 유의성은 하나의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표로 통합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해당 표에

는 각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추정치와 95% 신

뢰구간(BootLLCI, BootULCI)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간접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

변인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가족 지지 -.032 .015 -.067 -.007

친구 지지 -.067 .027 -.124 -.016

의미 있는 타인 지지 -.076 .027 -.137 -.034

지각된 사회적 지지 -.078 .027 -.141 -.035

주. CI: 95% 신뢰구간, LL: 하한값, UL: 상한값.

표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별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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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및 총점

을 포함한 통합 매개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종합하면,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

은 모두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이 지각된 사

회적 지지 하위요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

미 있는 타인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

점, 그리고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상

호문화 역량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비표준화 계수(B)를 기준으로 표 

6에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 계수(β)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만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7, p < .05).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

면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2.9% 증가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역문화 충격 심리적 안녕감

-.402*** .400***

-.181*

(총효과 -.342***)

*p < .05, ***p < .001. 그림 내 계수는 표준화 계수(β)임.

그림 1.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

종속변인: 심리적 안녕감

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친구 지지 .073 .014 .414 5.392*** .046 .100

상호문화 역량 .299 .109 .205 2.744** .084 .514

친구지지 × 상호문화 역량 -.083 .036 -.173 -2.313* -.154 -.012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ΔR2 F p

.029 14.213 .000

*p<.05, **p<.01, ***p<.001

표 6.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친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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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ΔR² = .03, p < .05), 최종 모형의 총 

설명력은 22.8%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수준(-1 SD)에서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

났으며(β = .59, p < .001), 평균 수준에서도 

유의한 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β = .41, p < 

.001). 반면,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수준(+1 

SD)에서는 친구 지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

아졌으나,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1). 이러한 결과는 상호문화 역

량이 낮을수록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해당 조절효과

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가족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β = -.01, p > .05, 95% CI 

[-.20, .17]), 의미 있는 타인 지지와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11, p > .05, 95% CI [-.24, .03]). 지각된 사회

적 지지 총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도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β = -.12, p > .05, 95% CI 

[-.58, .05]),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직접 경로에서도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2, p 

> .05, 95% CI [-.17, .14]). 이들 모형에서 상

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설명력 증가는 미미하

거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문화 역량은 해

당 관계들에서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호문화 역량은 친구 지지와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조절효

과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및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

되지 않았다.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

그림 2. 조절효과 그래프 (상호문화 역량 × 친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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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

위요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과 사회적 지지 총점의 매개효과가 상호

문화 역량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PROCESS Macro Model 15를 사용하였다. 

간접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비표준화 계수(B)를 중심으로 제

시하였다. 본문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 계수(β)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에서만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역문화 충

격은 친구 지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β = -.41, p < .001), 친구 지지는 심리적 안

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33, p 

< .001). 또한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으며(β = -.23, p < 

.01), 이는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

라짐을 의미한다. 해당 회귀분석 결과는 표 7

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상호문화 역량

이 낮은 수준(-1 SD)에서는 친구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β = -.23, 

95% CI [-.38, -.09]), 평균 수준에서도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β = -.14, 95% CI 

[-.23, -.05]). 반면,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수준

(+1 SD)에서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β = -.04, 95% CI [-.13, .05]). 조절

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 

.09, 95% CI [.02, .18]), 이는 친구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가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유의

하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해당 조절된 매개 

구조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반면, 가족 지지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그

결과변인: 친구 지지

변인 B SE β t
95% CI

LL UL

역문화 충격 -1.324 .242 -.412 -5.466*** -1.802 -.845

결과변인: 심리적 안녕감

변인 B SE β t
95% CI

LL UL

역문화 충격 -.115 .046 -.204 -2.504* -.207 -.024

친구 지지 .058 .015 .332 4.000*** .030 .087

상호문화 역량 .337 .106 .231 3.183** .128 .546

역문화 충격 × 상호문화 역량 -.209 .134 -.136 -1.558 -.474 .056

친구지지 × 상호문화 역량 -.108 .040 -.225 -2.688** -.187 -.028

*p<.05, **p<.01, ***p<.001 

주. CI: 95% 신뢰구간, LL: 하한값, UL: 상한값.

표 7.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매개: 친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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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을 매개변인으

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모형에

서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에는 모두 0이 

포함되어, 상호문화 역량이 해당 간접효과의 

강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각

된 사회적 지지 총점: Index = .093, 95% CI 

[-.013, .201]).

종합하면, 상호문화 역량은 친구 지지를 매

개로 한 간접 경로에서만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낸 유일한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 친구 지지

가 심리적 안녕감에 보다 강하게 기여한다는 

점은, 역문화 충격 상황에서 친구 지지가 핵

심적인 보호 자원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

을 대상으로,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와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는 귀국 이후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상호문

화 역량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을 보여준다. 특히 친구 지지가 두드러진 역

할을 하였다.

첫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

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는 

모두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인

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귀국 후 경험하

는 정서적 혼란과 정체성의 불일치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Cobb, 1976; Cohen & Wills, 1985; Sarason et 

al.,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기존중, 감

정 조절, 대인관계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

는 귀국 이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객관적 지원의 

양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해석에 따라 심

리적 안녕감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친구 지지

역문화 충격 심리적 안녕감

상호문화 역량

-.412***

.332***

-.204*

-.136

-.225**

-.231**

*p < .05, **p < .01, ***p < .001. 그림 내 계수는 표준화 계수(β)임.

그림 3. 조절된 매개모형 (매개: 친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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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도 일

치한다(Kanner et al., 1981; 김정애, 1994; 김명

숙, 2009).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는 외형적으로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심리적 자원으

로 기능하기 어렵다. 반대로 관계 속에서 안

정감과 의미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지각된 관계의 질은 정체성 회복, 자기수용, 

사회적 연결감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이 유의한 매

개효과를 보인 점은 세 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상호보완적으

로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다.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차원적인 지지를 경험하며, 이러한 관계 자

원들이 누적적․통합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다(정재희, 2022; 임채영, 2023).

둘째,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친구 지지를 경로로 한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 지지가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안

정성과 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자원

으로 기능하며, 그 효과가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경우, 환경 해석

력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

어 외부 지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Mosanya, 2022; LaBass, 2015; Priest, 2003). 이러

한 결과는 역문화 충격이 친구 지지를 약화

시키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

는 간접 경로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aselius & Suutari, 2023; Evans & Bardhan, 

2023).

반면,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

구 지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사회적 지지가 제한적인 상황에

서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자

원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호문

화 역량의 하위요인인 갈등관리, 존중, 의사소

통, 성찰은 친구 지지를 대체하거나 그 기능

을 조절․보완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Arasaratnam, 2016; Farnicka & Pocinho, 

2018; Tarique & Weisbord, 2013; Wei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친구 지지가 다른 사회적 지

지 하위요인에 비해 정서적 밀접성과 즉시

성이 높고, 귀국 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

들(ACCKs)이 가장 먼저 재구성해야 하는 핵

심 관계망이라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Doherty et al., 2023; 신하은, 2022). 기존 친구

관계의 단절과 문화적 거리감 속에서, 친구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

는 주요한 대상이며,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

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친구 지지와 달리, 가족 지지는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

는데, 이는 가족 지지가 귀국자 개인의 맥락

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경험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귀국 시 가족과의 동반 여부, 가

족의 거주지, 성장 과정에서의 분리 경험 

등은 가족 지지의 심리적 기능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Kanno, 2000; 

Yoshida et al., 2002). 그럼에도 가족 지지는 물

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정서적 기반이자 상징

적 소속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귀국 이후 급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심리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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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Gaw, 2000).

의미 있는 타인 지지 역시 조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 

멘토, 종교 지도자와 같은 관계가 정서적 즉

시성이나 상호작용 빈도 측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자기효능감이

나 가치 체계 형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상

호문화 역량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Neto & 

Neto, 2011).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이 조

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는 점은 총점 지표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하위요인들의 평균값으로 산출되면서 특정 효

과를 희석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총점은 

관계의 정서적 밀도나 즉시성, 지지의 성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특정 하위요인에서 나타나는 조절 경

향이 가려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

순히 얼마나 제공되었는가보다, 개인이 그것

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가 심리적 안

녕감에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도 

일치한다(Schaefer et al., 1981).

이러한 결과들은 역문화 충격과 상호문화 

역량이 친구 관계라는 맥락에서 가장 밀접하

게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두 변인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우선, 역문화 충격은 익숙했던 모국 문화

가 낯설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과 ‘소속

감의 상실’을 핵심으로 한다. 가족 지지는 대

개 무조건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여 개

인의 상호문화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적

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Gaw, 2000; 

김정애, 1994), 친구 지지는 유사한 문화적 코

드와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선

택적 자원’의 성격이 강하다(Ward et al., 2020). 

따라서 문화적 부적응 스트레스인 역문화 충

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소통하여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 개인의 상호

문화 역량은 친구 지지 경로에서 더욱 결정적

인 조절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상호문화 역량(Arasaratnam, 2016; Hammer 

et al., 2003)은 수직적이거나 고정적인 가족 관

계보다는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이 요구되는 자원

이다. 즉,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성인기 교차

문화 아이들(ACCKs)은 역문화 충격 상황에서

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친구 지지를 유연

하게 확보하거나 지지의 결핍을 내적 자원으

로 보완할 수 있으나, 역량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절 기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친

구 지지의 유무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sgoret & Ward, 2006; 

Pitts, 2009). 결과적으로 가족 지지와 의미 있

는 타인 지지가 모든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에게 보편적인 심리적 토대를 제공하

는 자원이라면, 친구 지지는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과 결합하여 적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

다 가변적이고 전략적인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

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단일

한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적 지지망과 개인 내적 역량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인 심리자원으로 기능하며, 두 자원의 결합 

방식이 역문화 충격 이후의 적응 경로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경우 친구 지지의 심리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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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은, 개인 내 자원과 외

적 지지 자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귀

국 이후 정서적 회복력 형성에 기여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을 대상으로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

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상호문화 역

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

음과 같은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유학

생이나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s)과 같이 부모를 따라 해외에 이주한 집

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나아

가, TCK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교

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al Kids: CCKs) 중에

서도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해외 체류 경험

을 가진 집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해외 체류 

시기의 다양성과 독립적 이동 경험을 포함하

는 집단으로, 귀국 이후의 심리적 적응 양상 

역시 단일한 경로로 설명되기 어렵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집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귀국

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를 보다 정교하고 심화된 수준으

로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심리적 경로

로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구 지

지가 핵심적인 경로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가족 지지나 의미 있는 타인 지지와는 구별되

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기

존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를 가족 중심 또는 

의미 있는 타인 중심으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결과로,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

이들(ACCKs)의 실제 적응 과정에서 가장 긴밀

하고 즉각적인 지지망이 친구관계임을 경험적

으로 입증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닌 상호문화 역량

이 이 경로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함

을 밝혔다. 특히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경우,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욱 강하게 작

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귀국한 성인

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역문화 충격이

라는 복합적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개

인 내 자원과 외부 지지망이 상호작용하며 심

리적 적응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상

호문화 역량이라는 두 심리사회적 자원을 각

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들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

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

미 등 6대륙 38개국에 걸친 다양한 문화권 출

신의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148명의 표본을 확보

하였으며, 설문 문항을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

하여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연구 

결과의 보편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귀국한 성인

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

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

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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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실천적 시사점도 제시한다. 귀국 이

후 경험하는 심리적 소외와 소속감 상실을 고

려할 때, 기존 친구관계의 회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유사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관계와 공동체 네트워크 형

성을 지원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상호문

화 역량 수준에 따라 심리적 적응 경로가 달

라짐이 확인된 만큼,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사회적 개

입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는 정서적 지지망 

형성과 소속감 회복을 중심으로 한 개입이 필

요하며,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

이 지닌 적응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

리교육적 접근을 설계할 수 있다. 이때 심리

적 지지망 구축은 단순한 관계 형성을 넘어, 

언제든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

는 접근성 높은 관계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상담 수준을 넘어 사

회적․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도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귀국한 성인기 교차

문화 아이들(ACCKs)은 국가 인적 자원으로서

의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재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귀국자를 대상으로 한 또래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이나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

을 국가 차원의 귀국자 지원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 및 외교부 차원에

서 귀국 초기 재적응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개입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보유한 다

문화적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온전히 발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적응을 이

해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특히 

친구 지지의 경로와 개인 내 자원인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귀국자 대상 심리사회

적 개입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상호문화 역

량 증진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

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ACCKs)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다음과 같

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귀국한 성인기 교

차문화 아이들(ACCKs) 중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며, 표본 수 또한 

148명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표

본 특성은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성인기 교차

문화 아이들(ACCKs)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신중한 해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둘째, 자료 수집이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

향이나 기억 오류 등 주관적 응답 특성의 영

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역문화 

충격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변인의 경우, 응답 시점의 

정서 상태나 회상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

하여, 귀국 직후부터 장기적인 심리적 적응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380 -

안녕감 간의 관계는 귀국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변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

카, 오세아니아, 남미 등 다양한 문화권 출신

의 참여자를 포함하였으나, 대륙별 또는 국가

별 특성에 따른 심리적 차이를 비교․분석하

지는 못하였다. 이는 국가 또는 대륙별로 분

류할 경우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려웠

고, 다수의 참여자가 복수 국가에서 체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요 체류 국가를 일관되

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덧

붙여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만큼, 향후 연

구에서는 이 집단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

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포함

한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귀국 직후부터 장기적인 심

리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함께 정량적 설문조사에 더해 심층 면

담을 포함한 혼합 방법(mixed-method)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망의 질적 특성이

나 친구 지지가 실제로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문화권별 심리사회적 적응 양

상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귀국한 성

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문화적 맥락

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개

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심

리적 안녕 증진을 위한 정교하고 실질적인 지

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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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Cross-Cultural Kid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Hyo Jung Kim         Won-Ju Park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is study defines Adult Cross-Cultural Kids (ACCKs) as adults who lived abroad for at least two years 

before the age of 18 and subsequently repatriated to Korea, and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rse culture shoc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148 ACCKs from 38 countries 

worldwid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v4.3 (Model 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verse culture shock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all sub-dimensions of social support (family, friend, and significant other) significantly mediating this 

relationship.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 only for friend support. Third, 

intercultural competence significantly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reverse culture shock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perceived social suppor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cultural 

competence serves as a key internal resource for regulating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social support 

under reverse culture shock,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ts organic interaction with friend suppor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terventions considering both individual competence and 

relational resources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CCKs.

Key words : Adult Cross-Cultural Kids, reverse culture shock,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cultural competence, 

psychological well-being


